
medical advice

먼저 첫 번째로 HIV감염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남성들의 

잘못된 성접촉습관 및 성의식을 재확인 시켜서 에이즈 예 

방에 도움을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한다.

1） 모든 남성들이 성적 접촉 후에 사정된 정액이 전립선 

부요도부터 요도 입구까지 （개인간차이가있지만） 적은양 

의 정액이 남아 있게 되는데 이런 잔류된 정액이 많을수록 

세균감염의 적절한 배지 즉 배양 역할을 하고 궤양성 염증 

까지도초래할수 있어 HTV감염을손쉽게 할수 있다 이런 

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사정 후에는 곧 바로 소변보는 

습관을사춘기 때부터 익혀야할것이다

2） 남성들은 술을 다량 마신 뒤에 성접촉을 하려는 습관 

이 있다 기분을 업 시키기 위한목적으로 독주를즐기는남 

성들 일부는 성접촉 시간을 오래 끌기 위한 목적으로 폭주 

를 하는데,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이 지난 약 십여 년 뒤에는 

전립선이 충혈 되고붓게 되면서 사정을 어렵게 한다 이러 

한 지속적 인 상황은 배뇨곤란 등 많은 증상을 초래하고 되 

며 전립선염 또는농양까•지 진전될 수 있고 이런 상황하에 

서는어쩌다한번의 실수로HIV가전립선내에 ductsys- 

tem의 점막내로 감염루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

있는 것이다. 또한HIV감염인의 정액에는 정액의 60%가 

전립선액이 섞여 있고많은양의 HIV바이러스가 있다는사 

실과도항상 연관시켜 생각해 보이야한다.

3） 선천적으로 요도 입구 및 요도끝 직경이 붕어 입모양 

으로 넒은남성들이 있다. 이런 님성들을항상 성병성 염증 

및 궤양성 염증 질환이 아차 하는 실수 때 마다 꼭 나타나는 

괴로움을겪게 된다. 또한성기 길이가조금더 긴듯한남성 

도 위와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남성은스스로 인지하 

여 콘돔사용과바른 성생활민•이 HIV감염에서 멀리할수 있 

는길임을 알아야한다.

4） 남성들의 잘못된 성접촉 습관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

항문을 이용한 성접촉일 것이다. 태어날 때부터 성염색체 

의 장애로 인한동성애자는 우리 모두 이해와관심으로 아 

량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어릴 적 사춘기부터 잘못된 길로 

갔던 성접촉 습관으로 성인이 되어 항문 괄약근의 강인한 

압박감으로 인한 쾌락만을즐기는 일부 남성들이 상당히 큰 

문제가 되고 있다. 이런 남성은 알코올이나마약중독이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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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것이다. 항문성교는 항문의 점막상처로 염증성 병변 및 

궤양성병변을 일으켜 감염기 회를높이는 매우 위험한 성접 

촉 방법이다 항문성교를 받는 입장의 남성은 대부분 성격 

이 소심하고 온순하며 또한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갖게 

되면서 심 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남성보 

다는 여성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 

하고 있다 최근의 성매매여성들 여론은 항문성교를 요구 

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하소연하고 있다 물론절대 거부 

를하고있다고한다

두 번째로 HIV감염을 의심할 만한 비뇨기과 질환은 여 

성의 질과 외음순 또는 남녀의 항문, 대장에서와 비슷하게 

발생할수 있으며 염증성 병변과 궤양성 병변이 주된 증상 

2로 HIV감염을 아주 쉽게 일으킨다는사실을말하고자 한 

다 그래서 이런 성병성 감염질환은 치료 시기가빠를수록 

HIV감염을현격하게 줄일수 있다는사실이 중요하다

매독(syphilis)

감염 인과성접촉후약3주가지나서 외성기에 무통성궤 

양과 국소성 임파절증대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궤양의 경계 

가 깨끗한 모양으로 보인다. 최근에는 성접촉 과정이 아닌 

치과치료 중에도 매독이나 HIV감염기회가 있을수 있다고 

매스컴에서도 주제로 다루고 있다. 매독 양성인 환자에게 

는항상HIV바이러스 검사도확인할필요가 있다

성기 헤르페스(Herpes Simplex)

남여의 외성기 및 질 입구외음부및 엉덩이 천골부위 등 

에 다발성 수포가 나타나며 통증과 그 자리에 반복해서 나 

타나는바이러스 질환이다. HIV감염인에게는 4배 이상 빈 

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1개월 이상지속된다거나, 6개 

월에 2회 이상재발한다든지 할때에는HIV감염 유무를검 

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역저하가 심할 경우에는 병변들이 

모여 큰 통증성 궤양을 만들고 주위 피부로 유착손상이 심 

하게나타난다.

요로감염(임질, 비임균성요도염, 진균감염, 연성하감)

요로감염 중에는 미약한 염증으로도 HIV감염기회가 되 

지만심한 염증일수록 W감염 가능성은커질 것이다

이런 요로감염증은 가벼운 통증이나 Burning 

Sensation(화끈거림), 소변 시 가려움등의 증상을 빠른시 

일 내에 치료함으로서 HIV감염을 막을 수 았을 것이다. 심 

한 염증이 되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촌각을 다투어 치료 

를해야할것이다

전립선염, 전립선농양(prosi色苦tis, prostatic abscess)

남성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남성 정액양의 60%를 차지 

하고 있으며 잘낫지 않는 염증으로알려져 있다.

또한 성병으로는 분류치 않으나 일부는 성병을 앓고 난 

뒤에 깨끗이 치료를 하지 않아상행성감염으로 발생하고 있 

다. 대부분의 원인은 정상적인 성접촉 과정에서 발생한다. 

duct system의 점막조직으로 구성된 샘조직으로 심한 전 

립선염이나 전립선농양 상태일 때에는 HIV감염기회가 아 

주높은곳의 한곳이라고추정한다. 거의 모든남성에게 염 

증이 발생한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물론 경증에 따라다 

를수 있다 앞으로 전립선 염증과 HIV감염기회와의 연관 

성을 깊이 연구해봐야하겠다.

첨규 큰딜로 MHCondykwna Accu)

사마귀모양으로 성 접촉 후에 잘 발생하는 바刊 러스 질환 

인데 비HIV감염인보다 HIV감염인에게서 더 크고 다발성 

이며 쉽게 재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• 그래서 냉동치료나 

바르는 약물치료 또는 레이저 소작술로 치료하기도 한다. 

이 런경우 치료가끝날 때까지궤양성 병변으로 인해성접촉 

을 금해야 HIV감염기회를 막을수 있다. 재발이 자주 일어 

나고 다발성 일 경우는HV검사를꼭하도록 해야한다.

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의 HIV감염 인 숫자를 줄여나 

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,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 

극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과홍보에 힘써야 할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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